우상의 왕국 태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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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존경하며 사랑하는 태국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월은 희망과 소망의 달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각교회들마다 선교비 작정이 늦어지고 또한 많은 분들이 선교비 송금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금년 1월도 30%가 줄어든 가운데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선 최선의 방책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사역비로 대체하며 2월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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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영신 예배
   2010년 경인년 새해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찬 새해로 맞이하기 위한 송구영신 예배를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예배로 드렸습니다.

   축복의 성구와 함께 최영식장로님이 헌납해 주신 월력을 새해 선물로 배부하고 2010년 새해 비젼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매년 1월 둘째주 토요일은 “태국 어린이 날”입니다.  교회 주변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초청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청년회 임원 수련회
   새롭게 선출된 청년회 임원들의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임원 수련회가 1박2일동안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과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태국 교회의 미래도 함께 보았습니다.

치앙라이 산족 교회 제직세미나 통역
   치앙라이 산족교회 제직들과 전도사들을 위한 연합 제직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대전 새벽교회 최준학목사님의 영감있는 에베소서 강의를 통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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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 총신신대원 동문회 신년 하례회
   태국에 거주하는 총신신대원 동문들이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후배 동문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신년 인사를 나누는 뜻깊은 신년 하례회를 가졌습니다.  1부 예배와 함께 2부에서는 졸업한지 30년 이상되신 동문들에게 선물증정과 개인 소개의 시간을 가진 후,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 크레도엘 축구 선교단 정기총회
   크레도엘 축구 선교단은 태국선교사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한 초교파 스포츠 선교회중 축구를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모임입니다.   크레도엘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 이라는 라틴어와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모두 3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 정기총회를 통하여 박영성선교사가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
   신년을 맞이하여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동신교회(월력 5부), 류만육 목사님(큐티용 교재), 성산교회(월력과 교회주보), 아멘선교회(전도용 CD), 아가페선교회(1월의 베스트셀러)에서 보내 주셨습니다.  선물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기도 제목
1.  롬프라펀교회와 선교사를 위하여
   1) 롬프라펀교회 예배당 확장을 위하여(옆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2)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양적으로 100명 성도 출석을 위하여.

   3) 2월 13일(토) 발렌타인 행사를 통해 청년 부흥이 일어나도록.

   4) 2월 20일(토)있는 60세 이상 어른 초청 경로잔치를 위하여.

   5) 가족의 건강(특히 정세미선교사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영성 충만을 위하여
2. 지방의 교회와 현지교역자를 위하여
   1) 지방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위하여(특히 뽕빠캠교회는 2010년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북쪽 치앙라이 지역에 2개의 교회(반뽕끌랑남, 퉁프라우)개척을 위하여.

   3) 혹독한 시험중에 있는 부리람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2010년 1월 31일
사랑의 빚을 진 박영성.정세미.진수 

선교사 드림.

